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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Transfer HashMap 
 

 

 

 

클라이언트는 공통된 방법으로 서버와 수많은 데이터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임의의 데이터를 공통된 방법으로 계층 사이에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Data Transfer Object”와 “Session Façade” 패턴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EJB 시스템의 성능은 주어진 유즈 케이스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호출 횟수를 최소화하는 데 달려 있다. “Data Transfer 
Object”를 이용하면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해 EJB로 한 번 이상 
네트워크 호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DTO는 DTO Factory와 Custom DTO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스템에 필요한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위해 새로운 
DTO가 작성되었다고 하자. 클라이언트에는 유즈 케이스에 필요한 
모든 전송 데이터를 감싸 주는 랩퍼 객체까지 있다.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① 시간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어려움.  

애플리케이션 유즈 케이스는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클라이언트가 
변경되면 처음 작성된 것과는 다른 서버측 뷰나 서브셋이 필요하기도 
하다. “Custom Data Transfer Object”를 사용하면(“DTO factory”를 
같이 사용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서버측 코드(새로운 DTO와 그것을 생성하는 로직)를 작성해야 
한다. 한때는 EJB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서버측 프로그래머의 
몸값이 오르곤 했다. EJB를 재배치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② “Data Transfer Object”  계층 생성에 대한 부담.  

규모가 큰 애플리케이션에서 “Data Transfer Object”는 수많은 객체를 
쏟아낸다. 30개의 엔터티 빈이 있는 분산 시스템을 생각해보자. 30개 
엔터티 빈 각각이 클라이언트와 상태를 주고 받기 위해 “Domain DTO” 
를 사용한다. 애플리케이션 유즈 케이스도 엔터티 빈에서 정보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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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Custom DTO”를 사용한다. 따라서 중간 규모의 시스템이라도 
수백개의 DTO가 필요하다. 각각을 생성할 “DTO Factory” 메소드는 
물론이다. DTO는 엔터티 빈의 애트리뷰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엔터티 
빈의 애트리뷰트가 변한다면 DTO도 변할 수 밖에 없다. 규모가 큰 
시스템에서 DTO 계층을 유지하기 힘든 게 당연하다. 

 

③ 클라이언트 UI와 서버 간의 높은 결합도가 발생.  

“Custom DTO”를 사용할 경우 클라이언트 UI는 자주 사용하는 DTO와 
높은 결합도가 발생한다. DTO가 변하면 특별히 클라이언트에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클라이언트를 재컴파일해야 한다. 수많은 UI로 
이루어진 시스템(JSP로 이루어진 커다란 웹사이트)이란 유지해줘야 
하는 관계를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 것 뿐이다. 

 

애플리케이션의 도메인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면 “Data Transfer 
Object”만으로도 충분하다. 도메인 요구 사항이 복잡하다면 “Data 
Transfer Object”를 대신할 게 필요하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로부터 데이터를 분리해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계층 
사이의 접근이나 전송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와 EJB계층 사이에 사용되는 임의의 데이터 집합을 
정리하기 위해 HashMap을 사용하자. 

 

JDK 1.2부터 사용가능한 HashMap은 보편적이고 직렬화가능하며, 
임의의 데이터 집합을 수용할 수 있다. “Data Transfer Object”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측 코드가 지켜야할 
것은 애트리뷰트를 구분하기 위한 키값에 대한 이름 규칙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한다. 

 

클라이언트는 “Session Façade”를 통해 HashMap을 가져온다. 
Account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유즈 케이스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Session Façade”를 통해 getAccountData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림1. 
과 같이 메소드는 Account의 모든 데이터를 담은 HashMap을 
반환한다. 클라이언트에서 같은 HashMap을 변경하는 것으로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실제로 업데이트하려면 변경하고 나서 “Session 
Façade”로 변경된 HashMap을 되돌려 보내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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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HashMapClient

get("accountNumber")

get("name")

get("balance")

put("balance", 123)

get("password") Network

SessionFacade

getAccountData()

setAccountData(aHashMap)

그림 1. Data Tranfer HashMap 사용하기 

 

모든 유즈 케이스에 대한 “Data Tranfer Object”를 구현하는 대신 
클라이언트에 단지 특정 유즈 케이스에 필요한 애트리뷰트를 담은 
HashMap를 넘겨주면 된다. 클라이언트가 Account의 모든 데이터를 
원하지 않는다면 “Session Façade”에서 필요한 만큼만 담은 
HashMap을 넘겨주면 된다. 

 

“Data Tranfer Object” 대신 HashMap을 사용하면 구현 과정이 다른 
면에서 복잡해질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HashMap에서 필요한 
애트리뷰트를 찾을 때 필요한 키값으로 사용되는 문자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Session Façade”와 클라이언트 모두 
HashMap에 읽고 쓸 때 필요한 문자열을 알아야 한다. 이런 부류의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Generic 
Attribute Access” 패턴을 참고하라. 

 

데이터를 전송할 때 HashMap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뛰어난 유지보수성 – “Data Transfer Object” 계층 제거.  

일반적이고 재사용가능한 Map과 Attribute Access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도메인과 관련되어 늘어나는 “Value Object”와 그 “Value 
Object”를 생성하는 반복적인 코드가 사라진다. “Generic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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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패턴과 함께 사용하면 수천 줄에 이르는 코드도 사라질 수 
있다. 

 

②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데이터 객체(Map) 통일.  

“Session Façade”에서 JSP로 내려가는 Map은 재사용할 수 있다. 
Map을 데이터 컨테이너로 사용하면 JSP 코드가 상당히 간단해진다. 
유즈 케이스에 따라 다르고 엔터티 빈 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값 
객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③ 시간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쉬움. 

서버측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고 서버측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뷰를 
만들 수 있다. 클라이언트도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HashMap을 사용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애트리뷰트 키에 대한 규칙 유지.  

DTO에는 애트리뷰트 이름이 get 메소드에 적혀 있지만, HashMap을 
사용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애트리뷰트에 대한 키값을 기억해야 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 받을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키값을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② 엄격한 타입 체크와 컴파일 타임 에러를 활용하지 못함.  

“Data Transfer Object”를 사용하면 get 메소드나 set 메소드를 통해 
정확한 타입이 전달되기 때문에 왠만한 에러는 컴파일할 때 잡을 수 
있다. HashMap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런타임 때 키를 이용해서 
가져온 객체가 원래 타입으로 변환된다. 

 

 

 


